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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명캉립쭈일업니다. 단순히 

성령의 강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 

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십자 

가의 복음을 전할수 있도록 자기를부 

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 

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 

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 

운 것을 지키라?'(덤후 1:14). 

조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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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싣 이와 어린 양에께 찬종과讓구l와 영광고} 뭔능을 세세토록 톨릴π|어다"(껴15: 13) 

성령충만의 충거 중 하나는 찬양입니대행 2:47).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충만한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대행 16:25). 이와갈은성령충만의 증거를우리 교회에서는 아주쉽게 볼수 있습니 

다. 주일예배는물론이거니와각교회학교에서 울려 퍼지는찬양의 소리는천국에 있는듯한착 

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라’짜 19:14)는 말씀대로 주일찬양예배는 어린 0에들의 찬양으로 풍성합니다. 

모든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십자가의 주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예루살랩 찬양대와 특별찬 

찬양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뿜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 

다”씨 150:3~4).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일과 관계없을 때가 많다. 무 

엇이 문제인가? 성령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니에게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참 자유가 있 

는지 살펴야한다. 이때 성령의 일하심이 보인다. 

다. 주기도짜 6:9~13)를 진실로 고백하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입하셨고 증언히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요일 5:6). 

5. 째닫게 하신다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하신다{롬 5: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요 16:14).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의 영을우리 마음기운데보내사 01빠아버지라부르게 하셨느니랴(갈 4:6). 

a 힘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세싱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성령 
의 열매를 맺게 히신다{갈 5:22~23). 성령의 열매는 곧 생명의 열매디{요 6:63). 나의 
모든 생각，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생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니라에 들 

어갈수 있다(요 3:5~에. “그런즉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지나갔 니보라새것이되었도다!'(고후 5:rη. 

6. 초대하신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정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를오라해l는도다듣는자도오라할것이요목마른자도올것이요또원하는지는 

값없이 생명수를받으라하시더라;'(계 22:r깨. 

성령의 사람언가? 성령의 일을 하고 싶은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자 이는모든외식과지존심을버리고 ^t기를옹전히 부인랜l는의미이다. 성 

령의 일을 인간의 일로 펌하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고 그 안에서 X빠를누리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 

어 기쁨과평안가운데 성령의 일을할수 있다. 성령의 일이 곧우리의 삶이 되길 원 

한다.아멘 

4. 증언이 되신다 성령은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성령을 따라 행히는댈 5:25) 우 
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친히 증언(롬 8:16)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히는 우리의 모습은 실로 용졸해1 그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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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TIME 
(1)Now, the word ofthe LORDcame to lonah the second time, saying, 

(2)‘'Arise, go to Nineveh the great city and proclaim to it the proclamation which 1 am going to tell you." 

(3)SO lonah arose and went to Nineve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Now Nineveh was an exceedingl)’ 
great city, a three days' walk. (4)Then lonah began to go through the city one day's walk; and he cried out 

and said, “Yetforty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lonah 3:1-4) 

D ur|빼e days of Jo때city with very wicked people. This city was under a forty day 

destruction countdown from the Lord's judgment. God called Jonah 

to go to Nineveh and "cry against it" , but Jonah was a reluctant 

prophet(Jon. 1 :1-3). He fled from God’s call , and his con$equences 

were not good . “ And the LORD appointed a great fish to swallow 

Jonah, and Jonah was in the stomach of the fish three days and 

three nights"(Jon . 1 : 1 기 . J 0 n a h we n t t hr 0 u 9 h a d e a t I::l 1 i k e 

experience being buried inside the fish . "1 descended to the roots 

of the mountains. The earth with its bars was around me forever 

But You have brought up my life from the pit , 0 LORD my 

God"(Jon . 2 :6) . He also went through a great resurrection 

expenence. “ Then the LORD commanded the fish , and it vomited 

Jonah up onto the dry land" (Jon . 2: 1 이 . After these death and life 

encounter, Jonah received the word of God for the second t ime. 

“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econd time, 

saying, 'Arise, go to Nineveh the great city and proclaim to it the 

proclamation which 1 am going to tell you ’ So Jonah arose and 

went to Nineve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Now Nineveh 

was an exceedingly great city, a three days ’ wal k. Then Jonah 

began to go through the city one day’s walk; and he cried out and 

said , 'Yet forty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Jon . 3:1-4). 

Jonah ’s second call came after his failure and God’s punishment. 

Jonah didn ’ t listen to God ’s first call because he had a very bad 

attitude . He made a big mistake because he had a big head . His 

brain was filled with his own reasoning about what was right and 

what was wrong for the Ninevites. He responded to God ’s will 

wrong because he wrongly chose his own will. He thought he knew 

better than God. Chastening always comes to the wayward child of 

God . Christians can never get away with sin . The Bible says. "’ MY 

SON, DO NOT REGARD Ll GHTLY THE DISCIPLl NE OF THE LORD, 

. FOR THOSE WHOM THE LORD LOVES HE DISCIPLl NES, AND 

HE SCOURG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 ... He 

disciplines us for our good, so that we may share His holiness . AII 

discipline for the moment seems not to be joyf비， but sorrowful ; yet 

to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afterwards it yields the 

peaceful fruit of righteousness"(Heb. 12:5-6, 1 0-11) . The great fish 

that swallowed Jonah was no accident. Israel ’s wanderings in the 

wilderness fòr forty years and Samson ’s grindings in the prison 

house were all necessary punishments for God’s grace to reach 

those who had failed . Peter denied 

3:2). His second call is evidence of God ’s wonderful grace . This 

mission was so important for Jonah to obey. When God saved 

Jonah from the big fish , can you imagine how wonderful he should ‘ 
have felt? After three days of darkness, suffering, praying, crying 

out to God in repentance , and then suddenly salvation , one can 

easily imagine that the sunshine would look sensational , the sea 

breezes would sound fantastic , and the warm sand would feel 

wonderful . One would think that your praise and thanksgiving to the 

Lord would be off the charts , but that was not the case with Jonah 

After rising up on the beach, God called Jonah a second time with 

the same message. God gave Jonah a second chance , not for 

salvation but for service . Jonah obeyed God the second time, but 

not with a joyful heart. How many times have 1 asked you to go out 

from this church and proclaim the gospel? It’s a great mission with 

a great opportunity for happiness, and yet you always hesitate and 

reason that others, not you , should do this work . Psalms 51 :1-17 

says. "Be gracious tome, 0 God, according to Your lovingkindness;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Your compassion blot out my 

transgressions …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0 God, You will not despise." 

Jonah's second call came in spite of the fact that he would fail 

again . Jonah was displeased with Nineveh ’s repentance . They were 

enemies of God . So he did not want to see them to be saved . He 

was disappointed w ith his successful preaching . He regretted that 

God used him. Can you imagine an evangelist pouting over a whole 

city that turns away from sin and toward God? Why was Jonah so 

unhappy? He convincingly preached God's message of forty days 

till destruction , and he knew that God loved Nineveh and that if 

they repented that God would save them. He preached for their 

destruction , not. thei r salvation . So after the forty days and God 

didn ’t destroy Nineveh , he looked bad . He became a liar because 

what he said wasn ’ t true. Many preachers today have the same 

problem. Their only interest is in success and fortune, but God still 

uses them. Even though they may use the wrong sermon with the 

wrong motives, God still saves. God will still meet you today, even 

if you are weak and will fail tomorrow. 
My dear friends, Jesus asks that you deny yourself , take your 

cross , and follow Him. It ’s not an easy course to follow, and no 

one cando it by themselves, which is why Jesus gives each of His 

followers the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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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번째 부르섭 

(1)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결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궤가 무너지리랴 하였더니 (요나 3:1 "'4) 갱생판옥사 

요 나 시대에 니느웨는 악한 백성이 샌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 

에 40일 후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 

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기를 꺼렸습니다(용 1:1~3).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쳤습 

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 

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용 1:17).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패 

가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나를오래도록막았사오나나 

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용 2:6). 그는 

또한 놀라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 

나를 육지에 토하니라7' (용 2:1이. 죽음과 삶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번째로 내려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 

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 

흘 동안 결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용 

3:1~4) . 

실꽤와 정계 후에 부르셨다 

요나를향한두 번째 부르심은그의 실패와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별로 바 

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자부심이 큰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니느웨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한스스로의 판단으로꽉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뭇에 어긋나고 말았습니 

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집 센 하나님의 자녀 

들에게는 언제나 징계가 띠릅니다. 징계는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 

- 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 주께서 그 사 

랑하시는 지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 

니 ...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 

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7' (히 12:5~6，1O~ 11). 큰 물고기 

가 요나를 삼킨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과 삼손이 감옥에서 뱃돌을 돌리며 보낸 시간은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주님의 OJ-을 돌보라고 부르셨습 

니다(요 21:15~1η.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 

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리라7'(마 16:18). 모든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며 기회를 놓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만나주실 것이라는사실입니다. 

첫번째와통일한부르심이었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와 통일했습니다. 그의 옛 임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 

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용 3:2). 그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운 

총의 증거입니다. 요나에게 이 임무는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일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에게서 건지셨을 때 그가 느꼈을 경이 

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 일 동안의 어둠 고통， 기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울부짖음 이후에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햇빛이 눈이 부실 만 

큼 찬란하게 보이고 바닷바람이 너무나감미롭게 느껴지며 따스한 해변가모래 

가 정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찬 

양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의 경우는 이와 달랐습니다. 

해변에서 눈을 뜨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시며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 

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원이 아니라 사역에 대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 

니다. 요나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 

로 한 것은 아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행복을 얻는 놀라운 기회이자 위대한 사 

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항상주저하면서 자신이 악닌 다른사람이 이 일 

을 감당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시편 51:1~17은 말씀합니다. ‘하나 

님이여 주의 인자를따라내게 은혜를베푸시며 주의 많은긍홀을따라내 죄악 

을지워주소서 ... 하나님께서 구하시는제사는상한심령이라하나님이여 상하 

고통회하는마음을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실패할지라도부르셨다 

요나를 향한 두 번째 부르심은 그가 또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도 불 

구하고 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니 

느웨는하나님을대적하는지들이었고 요나는그들이 구원받는것을원하지 않 

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설교가 성공한 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께 순종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성읍 전체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실 때문에 전도자가 입을 삐죽인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왜 요나는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 

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신 

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도 일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 

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자 요나는 실망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졸지에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날에도 많은 설교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성공 

과 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잘 

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하 

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연약하고 내일 실패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결코 따르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 

고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강림절을 축하하며， 우리 자신의 뭇이 아닌 하나님의 뭇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굳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내어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악한 본성이 그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기쁨 

을 누리는 대신 그는 그릇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부당한 분노는 그를 또 다 

른 징계에 따른 교훈으로 이꿀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백성이 되도록여러분을징계하실 것입니다. 아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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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난 삶 l 교역짜 간풍 

그i! 1스도윈으l 싫 

주 내 얀어| 껴!시니 주섬 응혜로다 

입자까들 지고 주와 휠머I '터|라 

주 나들 무원하싣 그 십자까 

그 십자까들 내까 지고 주 따르리 

샤는 갖응 다 나으I ].! ot니요 

-내 얀억| 껴|싣 주 역|수 그리스도라 

내까 사는 깃응 다 나의 것 악니요 

LH 얀억| 꺼|싣 역|수 

요! 내 주 역|수 역|수 그리스도 것。|라 

내 주 엎억| 나들 요직 부인학i:! 1랴 

주 나들 구원하싣 그 십자't 

그 십자까들 LH까 지고 주 따르i:! 1 

요 역|수 요 역|수임 내 주삼슬 따르러랴 

나으| 역l수섬 요 십자까 따르리라 

충현찬ßt-곡집 16장 

교역자간증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겠 

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고노뻐l서 

자꾸 멀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관문 

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참된 목사도 아님에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통의 길을 

외면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피상적이고， 천박한 

신앙생활의 이유도 바로 고느띨 회피한 것에 있었습니 

다. 존경과 명예， 칭찬과 경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요뻐서 경 

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c딩후 

3: 12). 존경을 받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칭찬 

과 경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임목사님은 이 진리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 

난 후 십자가를 전하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십자 

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노띨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노띨 자랑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면 고노F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 

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저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 외에 

주인 삼았던 칭찬， 명예， 권력 등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은 저에게 잘못된 목 

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 

히 살아봐야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 

었습니다. 고느}이 없는 신앙，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 

은 쭉정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제1099호 

장지원(목사， 고등부)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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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백l 바으 
E: L 중에 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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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선교지에서 예수 사랑의 씨앗을 뿌렸던 저는， 올해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선교팀 훈련에 동참하였 

습니다. 그러나 팀 훈련 중 구성원의 잦은 변동과 전도한 성도들의 저조한 예배 참석율과 전도언어의 미숙으 

로 2차， 3차， 4차까지 모두 재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팀 훈련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저희들을 그 

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연E띨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마음속에 

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꼭 선교를 가야 하나?’ 라는 의문이 동시에 일어 
났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중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사가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생명수가 넘쳐 감사함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사료떨에게도 알려야 하는구나 1 " 예수님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런 감사흔띨 느끼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며 참된 선교 

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닥친 힘든 일로 기도 드리던 중， “네 마음이 아픈 것 같이， 많은 영흔이 회개하지 않 

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금 너의 쓰라린 심정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한단다라고 주님께서 

속삭여 주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4차 재심을 통과하고 기쁨으로 선교 줄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힘들었 

던 훈련과정을 회상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사흘 묘때 부활하셨다.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선교일정이 갑작스럽게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선교를 허락하지 아니 하실지라도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팀원 

들과 함께 충현기도원에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흔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조금이나마 채워가기를 원하면서 

박경혀I (집사， 13교구) 

Lt 
를 의료선교의 

지난 추일( 1b 일) , 선교위원외 산하 국내외국인선 

교부와 의료선교부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 올해로 12 외째를 

맞는 ‘의료선교의 날’ 앵사는 제2교육판 로비에서 진 

료접수가 ， 본당 앞마당에 마련된 의료차량에서 x­
ray와 피검사가， 본당 지하 아멘흘에서는 내과와 외 

과 ， 정영외과， 안과 ， 소아과， 안방과 등 진료가 이 

루어졌다 이날 삼여안 의료선교부 소속 몽사자는 

의사와 간호사 ， 약사 등 모두 20여명으로 오선 10 

시부터 5시간 가량 외선부 성도를 비롯해 외국인거 

주자 110여영을 신료쨌S며 건강상담과 처방 및 우료로 약을 제공쨌다 얀세연 의료섣교부장은 “의료선교의 

날은 하냐님이 주신 선물인 의료를 성도들에게 베풀고 ， 이를 통해 추변 외국인들을 선도하는 계기로 삼기 위 

해 마련됐다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을 위해 복음의 인숨을 펼치겠다”고 밝였다 

이번 주에 졸발아는 선교팀 (3개 팀) 

팀장 

김대웅 

공석생 

김옥권 

팀 

13교구 1팀 

18교구 3팀 

5교구 2팀 

간 

5월 25일(화) - 6월 3일(목) 

5월 25일(화) - 6월 3일(목) 

5월 26일(수) - 6월 3일(목) 

면재 시역 중인 선교팀 (l개 팀) 

5월 17일(월) - 5월 26일(수) 

간 기 

팀장 

이영식 

지난 주에 도ξ반선교팀 (l 개 팀) 

5월 1 2일(수) - 5월 20일(목) 

간 기 

‘5살 때 계탄에서 떨어져 gl 
을 다었는데， 치료를 못맏았 

다 . 2년전 의료선교의 날에 

와서 fl료를 받고 ， 병원과도 

연계애줘서 턱수울을 받았 

다. 중연교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잦은 듯하다” 

동포갑(인도네시아， J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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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타잉(캅보디아， 28세) 

“러시아 교회에서슨 볼 수 없 

어던 2l료와 얀 처망 등이 잠 

인상적이다 의사선생님들 

이 나를 같은 나라 국 El처럼 

fl질하게 대해주었다” 

낌마리아(혀시아， 27A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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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24살 때에 저는 믿 
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성경말씀보다는 저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우 

선이었습니다. 주일예배는 안 가면 안 되는 무언의 의무감으로 변하였고， 주 

님에 대한 믿음은 제가 원하는 소망을 위한 마음 속 부적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은 점점 멀어졌고， 믿음과 저와의 벽은 나날이 높아져 젊음의 때에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이 주는 죄와 유혹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 영흔은 가난해지고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풍랑 속의 배와 같은 저를 친구 

를 통해 청년1부로 이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는지，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정년1부에서 믿음의 씩띨 다시 키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서툴지만 교회 친구들과의 교제 

를 통하여 조금씩 제 영흔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그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순죠띨 저에게 주셨습니다. 

청년 1부 여름수련회에서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은 수 

많은 죄들로 예수님을 떠난 저를 다시 받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게 말 

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께서는 저를 

받아 주시는 것뿐묘에 아니라 저를 처음과 같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 

다. 저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며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 

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병원한 회복’ 임을.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 

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 (램 33: 6).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료멸 저에게 보여 주십니다. 맑은 날 쏟아지는 햇살 

가운데에도 있고， 반짝이는 잔잔한 호수 위에도 있으시며， 까마득히 어두운 

밤 하늘 오직 하나의 빛에서도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죄인의 모 

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 저는 거듭나고 매일 매일 주 

요뻐서 회복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을 믿고 죠다합니다. 

정회윤(정년 1부) 

주간충현 

""껴、 μ 

충현에 온1 지 어느덧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친구의 소개로 충현교회 
에 나오게 되었을 때， 기존에 다니던 교회와 다른 큰 규모에 더욱 놀랐습니 

다. 이러한 놀라움과 기대감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잠깐， 너무나 많은 은혜와 

교제 속에서 충현의 세심함과 따뜻함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직접 발로 찾아 섬기는 충현 에 감사합니다. 최근에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롭게 7교구를 섬기게 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얼 

굴을 한 번 보고 싶다고 하시며， 제가 몸 담고 있는 직장에 친히 심S멸 오 

셨습니다. 마음이 각박해져 있던 저에게 점심 시간에 직장에 찾아오셔서 따 

뜻한 밥도 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신 

앙 생홀띨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너무도 귀하고 귀한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두 분에게서 

주님에 대한 열정과 맡은 양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을 보았습니다. 제자들 

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충현’ 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안 좋 

아지셔서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어 가족 모두 걱정과 근심에 싸여 있었습니 

다. 그 어느 때보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무릎이 절실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 교구 권사님과 구역장， 목사님， 그리고 교구 석구들의 기도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심하게 병원 검사결과를 묻고， 그때 그때 상홍k게 맞추어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정과 따뜻함이 살아있는 공동체’ 충현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공동체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끼갈 

5:14)라는 말씀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는 충현， 그리고 주님 

을 향한 더 큰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나현(성도 7교구) 

저11099호 



주간중현 

톨로스 l 소망관 

학교로 스벼든 샘타까 향;1 ， 고등부 I룰로스I 

지난 니월 25일 ， 고등부에 있는 둘로스에서 발대식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토요일에는 

둘로스 일일 수련외가 있었다. 둘로스는 중연교외 고등부 악생들이 다니고 있는 각 악교에 초직되어 

있는 작은 복음 공동체이다 . 각 악교마다 리더인 선부장을 안명씩 두어 이들을 중심으로 악교 복음 

확를 위해서 기도하연서 주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을 진하고 있다 . 

Ql. 둘로스의 뜻은 무엇인가요? 

둘로스는 그리스어로 ’노여 1 ， 옹’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주님께 온전이 순응하는 응이 되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 요 언 선도사 

Q2 . 둘로스 밥대식이 있었다는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발대식 이란 고등부 악생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각 악교별로 선부상(악교대 

표 ) 을 세우는 것입니다 발대식을 하는 목적은 악교 복음확에 대안 마음을 각 선부상들에게 십어 

주고 ， 그 본분을 깨닫게 아기 위해서엽니다 . 박상준 교사 

Q3. 둘로스를 아면서 받은 은혀I? 

- 모르는 선구들과 교제를 냐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앙정모(고J ) 

- 악교에서 진구들과 암께 선교를 냐눌 수 있어서 좋아요 . 특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암께 오셔서 

말씀을 가르처 주시고 기도도 애 주셔서 좁아요 박푸름(고2 ) 

- 접십 시 간에 시감을 내어 추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양애윈(고1l 

고등부는 고등악생들의 복음공동체 ( 주일 오전 11 시 , 제2교육판 U증 ) 이다 많은 악생이 입시중심 
의 교육완정으로 인해 매일l 경건생왈을 위안 앵동은 커녕 주일예배초자 냐오기 쉽지 않은 연실임에도 

불구하고 악교에서 복음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게 대건스러울뿐이다 . 과연 중연교외 고등부다 l 

취재 김성해 기자 

2010년 5월 23일 @ 

충편11도원의 벼차 〈마고} 를를。， ~O L..:. 

지난 5월 7일 밤， <주간충현〉 기자들이 영성훈련을 위해 충현기 
도원에 삼삼오오 모였다. 그런데 이들은 본당， 에스더관， 다니옐관; 

옐림관， 루디아관이 아닌 특별한 별장으로 향했다. 충현기도원에 

별장이라니? 그렇다. 충현기도원에 별장식 집회장소가 생겼다. 지 

금 한창 공사 중인 사랑관(다목적 수양 시설) 옆에 위치한 소망관 

은 2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소규모 집회와 축박이 가능하다. 이날 

〈주죠탤현〉 기자들은 아주 뜨거운 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곳을 떠나면서 기자들은 한 마디씩 던졌다. “다음에도 꼭 와요1" 

각 부서의 기도회와 영성훈련 장소로 소망관을 추천한다. 물론 다 

른 교회에게도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현기도원 

사무실(031-766-5425)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밭l을 수 있다. 

~ 새 

번호 성명 

Jt :::0::: 
i -. 

교구 소속부서 

을 

인도자 

515 김지은 18 정년2부 이미애(5) 

516 강정희 6 정년2부 김은경 (5) 

517 김정이 18 잠년 1부 이희우(1 4) 

518 정선권 16 중등부 임영매( 1 6) 

519 신증선 7 잠년2부 장득경 (1 4) 

520 권성순 15 장년 1 부 김진협 ( 1 8) 

521 김기흥 18 청년 1부 한장현 ( 1 4) 

522 김태기 13 장년2부 김소라(1 3) 

523 남순정 14 정년2부 한관우(23) 

524 이군섭 7 장년2부 이봉선(4) 

525 정미영 9 장년 1부 오은경 (1 1) 

526 이정태 18 대학부 이상배(13) 

527 문인숙 9 장년2부 박영순(9) 

528 번영옥 7 장년2부 정상임(4) 

529 권정은 22 청년 1부 이일영(22) 

530 문승준 6 청년 1부 김수진(2이 

531 이용흐1 20 청년 1부 한연숙(2이 

532 이인영 12 청년2부 김경이(18) 

533 전우진 7 중등부 위희원(끼 

534 최자윤 11 청년 1부 손창순(1 3) 

535 이제퍼슨웅 13 장년3부 한순자(1 3) 

536 신옥순 13 장년3부 한순자( 1 3) 

537 송윤정 18 청년2부 이지형(2이 

왼 영 

번호 성명 

O t 
t::::I 니 다 

교구 소속부서 

~ 

인도자 

538 심은경 4 장년 1 부 조옥런(5) 

539 신희경 2 초등2부 이정인(2이 

540 신 화 10 소망부 김 숙(18) 

541 오세철 10 장년 1부 

542 한백희 11 정년 1부 

543 윤정혁 3 장년2부 윤순규(3) 

544 진재만 2 장년2부 임경순(22) 

545 오해룡 22 청년 1부 강진규(8) 
、

546 조유정 10 정년2부 성대진( 1 끼 

547 심옹문 22 징년2부 김성수(22) 

548 흥유경 22 장년 1부 김재호(22) 

549 김은혜 10 초등1부 김하나(25) 

550 이명숙 25 에바다부 박종현 (25) 

551 유미숙 5 징년 1부 임경순(22) 

552 피승수 12 대학부 김영모(4) 

553 이지연 13 잠년 1 부 조정수(2이 

554 심재범 20 청년2부 김형미 (1 8) 

555 이명자 21 장년3부 정순옥(21) 

556 앙유주 23 정년 1 부 운영광(2 1 ) 

557 신희지 2 초등1부 김병희(2이 

558 박수현 19 대학부 이신OH(20) 

559 정하윤 1 청년 1부 

* 증언교회의 얀가족O/ f/7I，톨원ÔfÁ/i는 운은 온당203.호새가족 등록실로오N기 lif랍니다.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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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식 

보입 

1 남 녀 전도회장전체월례회 
일시 23일(오늘)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2 교육개발소위원회 전체회의 
일시 30일(다음 주일) 13:00 
장소，칼빈훌 

톨 씨| 

1 ‘ 0 1선옥은퇴집사(김성실 성도의 모친 깅 
찬욱 집사의 장모， 15교구 반포3구역) / 18 
일별세， 20일장혜 

경혼 

김영모 군(김홍수 씨 윤영축 씨의 아들， 
6교구)과 최선정 앙(최이현 타교장로 정 

순금 타교권사의 딸 ， 1 9교구) / 29일(토) 
13:00, 가든파이브혜딩컨벤션 10충 티파 
니흘 

2 권오웅 군(권영신 집사 황은선 권사의 
아틀， 8교구)과조미옥'b~조석익 성도 유 
숙자 성도의 딸， 타교) / 29일(토) J3:00, 남 
산자유센터웨딩흘 

3 안 민 군(안영기 타교성도의 아들， 13교구) 

과김은영양(김창환타교집사 이영예타 

교권사의 딸， 13교구)/29일(토) 18:30, 더 
청담 2충노블레스흘 

2010년 찌8차 CMTC 엔괴흩윈) 
밑시 :6'월 6일(추밑) 장소 : 링톨리를 

시 간 | 강 의 
18:15"'18:251 오리엔테이션 
18:25셔9: 151 주제강의(기도하며 나가는 선피 
19:15"'19:4012010년도 선교정책 

CMTC 션교수헌회(옐딘위로잡석'fl'lJ) 
월시 :6훨 19밑(토) 9:애~13:매 

장소 : 빼1교육판 307호 

교욕흘린훌 훌깅예. 

장소 재교육관'JJ7호 

일 시 a앨오늘) lB"OO 

대 상 교훨련원 교붉짧 전원 

흥톨월 전도~m 

부 서 일 시 자。 一~ 
2교구 23앨오늘) 14."00 제1교육관 'æ7.호 
7교구 23앨오늘) 14:00 저E교육관 4충 

8교구 23앓오늘) 14."00 본당 112호 
13교구 g앨오늘) 14:00 뼈교육관 3충 
14.교구 g얄오늘) 14:00 지n교육관 110화영Of부셀 
1교구 %앨디음주일 14."00 저n 펴욱관'JJI호 

9교구 %얄다음주앨 14."00 재교육관 401호 
10교구 30앨다음 주웰 14."00 제교육관'JJ7호 

11교구 30일q다음 주앨 14."00 본당 지하1층 훌벨루야흘 
20교구 %일(다음주웰 14뻐 저a교육관m호 
24교구 $앓다음주앨 14:00 복지관;t;lõf2충 

권시수련외 
일 시 : 24'앨웰~æ얄훼 lQ:OOvπm 징소‘길릴리흘 

3괴구 g엉흩련 일시 갱앨금) lB"OO 징소 본당 112호 

23교구 명생혼린 일시 잃앨금) lB"OO 장소 베다니흘 

며억부 Homecoming Day 일샤 징알퇴 14:00 장소 지E교육관 4층 

~l/m 01 )1 ~생!i! 일시 6월 5앨퇴없m 

장소 제1교육관'JJ7.호 대상 인수집Àf 전원 

2010년 여톨 JII억i 교시깅u 
일 시 6월 6앨쥐 12때째 2교육위원회 교새 6얘째교육위원회 교새 

장소 째교육관éfJ7호 

권씨 견제 연WI!! Q 일 시 :0뮤일 15IDvl얘O 징소 : 갈릴E흩 

인수g시 전체 전WI!! Q 일 시 o~주일 152(}vlB"OO 징 소 째교육관 301호 

전도외 411m 쭈릭기도외 일 시 잉웰오늘) 16:00 
장소 길릴리홀 대상 4.8.12.16. 'æ. 24교구 

션i언어 흘린 

일시 : 매주일 1정XJ 

장소: 저파원관4빠탬뭘.m회D Pc.1014û회동을앤PIAPI fD1회킴보대8 
5)1!힘우코에배댔회버IS냄없펴리12쇠없간협몽뭘g짧J되 5û회스요림j'1 

새벽기도회 (5/24 - 5/30) 

흥핸 훌악 아카데미 

g매g연의 검샤 552-8200(11션 259) 1010-9004-9140 

.률룰- 옐메 
초급(토 14 :(0) 

을뭇 중급(토 15:(0) 기。으”겨。 

고닮토 16:(0) 

오보에 
토(13:00) 

깅영신 
토(17:3이 

클라리넷 
토(13:00) 

이형민 
토(17 :3이 

혼 
토(1300) 

~‘으」지。 
토(17:30) 

초급{토 17:(0) 

트혐엣 중급(토 18:0이 

고급(토 19때 

트럼븐 토(13:00-16:00) 이영규 

튜바 
토(13:0이 

깅도형 
토(17:30) 

장연희 

바이올린 매일 
이에스더 

이수이 

김소현 

비율라 토 깅혜진 

첼로 화 목 이회영 

유이반(뻐올린/첼로) 화 목 이에스더 
(미쥐혁생초등1혁년l (주 2회1 때분수엠 이화영 

.정스 : 몬딩 5흥 연g설 외 

'5!든 수엉은 주 1외 lIDl문 수엄(유이민 재외} 

·시정에 띠리 강의시간 연경 기능 

.수강읍 원[ill는 익기는 킥지 흥비(튜llII!ll외) 

톨웰 충현 기도으l 창 
“ "1 1도률 껴l축하고 "1 1 도에 강사항.으로 1깨어 있.으.라 ” 

디j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 
순간 회개하고 ̂~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생명(요 14 :에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떼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 
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째l 하시며 예수 그 
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1' 1.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째l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 
(막 16:1잉에 ̂ ~71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교λ}가 되게 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 
용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 
시설， 힘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찌가 되게 하소서. 

a 피택지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전하는십2까의 정병(덤후 2:3)이 되게 웹:서. 

24 (월 2 5 (화 26 (수) I 27 (목 I 28 (금 1 29 (토 1 30 (주일)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IléJ호 I 

1 유현철/변창대 | 탁정헌/한현석 | 최성득/안세현 | 이광현/김상열 |강호성/이복순B I 이순식/황순란 
몬 1 :1 - 16 몬 1 :17-25 히 1:1 - 14 히 2:1-10 히 2:11-18 히 3:1-11 히 3: 12-19 

예배 담당 (5/26-5/3이 
l한원톨겐U걷톨암l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5n6 
수요 I 하늘에 간직하신 것(멤전 1:3-5) 강영기 목사 이순식 박연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호산나 찬양대) 

수요Il 가나안으로 가는 길(수 }1-6) 박인기 목사 장성원 지영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실로암 찬양대) 

5/ 28 금요집회 양재웅목사 양태선 예루살렘찬양대 /초퉁플룻중주/바리톤박성수 

주일 I 두 번째 부르심(용 } 1-4) 양태선 목사 하형욱 배춘식 〈예배전찬양〉 

주일 II 두 번째 부르심(용 3:1-4) 안치원 목사 이재현 전계식 내 죄를 회개하고외 / 소프라노조혜인(임미누엘찬햄D 

5/ 30 
주일 m 두 번째 부르심(용 3:1-4) 이희식 목사 강명구 임창식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외 / 플룻 김유경(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W 두 번째 부르심(용 3:1-4) 김백만 목사 박준식 김숭곤 주님께 영광외 / 야벤오케스트라 

주일 V 두 번째 부르심(용 3:1-4) 김운창 목사 김성헌 박종율 날 대속하신 예수께 외 / 뱅엘 여성중창(지도 김현정) 

주일찬양 나의 목자 예수님(요 10:1-9) 김근영 목사 강호성 임연수 충현커플 중창단 / 권사회 / 17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함 02-552-8200)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차량 

[ 섬 · 기 는 분 · 들 >
구분 시 간 

오전 7: 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ι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걷 %2、규H←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τI:f8 오전 10:30 갈렬리훌 

고퉁부 오전 11: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층 

자。 ~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보」 단 U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 
어로동시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slations in 바예 sh, Chinese, J때a뼈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0' cl，∞k 
Worship se떼ce， and Sri 녀n때n， Chinese, Mα맹Ollan ， 

Russ때1. Cambodian and Indoæsian are 허50 av，밍 able 
at the one 0' clock W，α빼p Sevice 

구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애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l 우|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명옥 강병구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기획위원 김사위원징 봉사위원 재정위원 제2교구위원징 Z교구 선교위원회 21교구 정년1부 20.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명성 김성호 김성헌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재2교육위원징 행정위원장 18.교구장 외선부장 5교구징 4교구 10교구 15.교구 7교구 24교구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인기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새가족등록실부정 째1교구정 건축위원 진도위원장 3교구장 얘바다부 8교구 중등부 2교구 주n홍현 

김영응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양태선 유재진 유현철 이광현 이순식 
예배위원 대학부정 동산부징 영이부정 9교구정 17교구 3교구 대혁부 16교구 18.교구 

김창국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이재현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장훈 
감사위원 16.교구장 딩회부서기 때H때부징 징년1부징 6교구 12교구 초등1부 고등부 1교구 

노광헌 노응영 류기명 문효식 박광식 정민권 정진호 최성득 최진철 탁정헌 
유지째딘이사 때배위원 14교구정 유이부징 초등1부징 14교구 19교구 11교구 13교구 9교구 

박덕양 박상대 박성명 박종율 박홍규 하총철 하형욱 황의연 
시설영신부장 a교구징 얘기즉S떡부장 진도위원 봉사위원징 5쿄구 앙교구 초등2부 

배춘식 백봉선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옹AWll'J 째정위원 찌징위원 기획위원정 선교위원 -여전도사 
신상수 안동현 안석현 양기수 염복섭 강댁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차 김연식 
19.교구징 짧3부징 쩌1교쩌원정 재1교뽑원장 진도위원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오순도 원옹철 유4상태 윤석민 윤해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영실 

기브리앨천S때징 선교위원정 탁이부정 예배위원 고등부장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g교구 

이계인 이달옥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류진회 서명란 송진경 오숙영 옥미자 
진도위원 유치부정 중등부징 칭년1부장 징년2부징 고등부 13교구 대학부 정년2부 9교구 

이상해 이성섭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욱주 이향란 
13.교구장 옹시위원 6교구정 봉사위원 신교위원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이태식 이호일 이훈 임무천 임창식 엄태주 장혜구 전은회 정원임 최문실 
11교구징 기도원김 쩨징위원징 행정위원 초중도서실부징 17교구 19교구 7교구 않교구 12교구 

장철규 장철환A 창철환B 전계식 전응배 홍순애 황순란 
건축위원징 정년2부장 15교구장 초등2부징 20교구징 5교구 21교구 

전홍렬 정선현 정창수 정청길 정태풍 
재정위원 24교구정 2교구징 재3교육위원장 4교구정 ·사랑부지도 신범식 ·외선부지도 나기태 
초종환 조중민 지규성 진학래 진흥용 
예HI위원장 8교구정 O앤싼d대g g정위원 딩회서기 • 전임지휘자 김숭회 김진협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최세진 최윤덕 
찬앙위원정 빼뻐원 실로잉짧때징 입Of누영천S때징 앙교구정 • 전임연주자 노윤영 장연회 한경숙 
추병창 함철주 황의만 
10교구정 17교구정 12교구정 · 선 교 사 송요한 

-!fi11l'.Iiι1i1r.11ι1111.효생R원.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